
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

세고 계세요. 그렇다면 하나님이 

나를 돌보실까요?

네

하나님은 내가 배고픈 것도 아세요. 

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

것을 주실까요?

하나님은 새들을 돌보세요. 

그렇다면 나도 돌보실까요?

네

네

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? 

그림에 색칠하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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